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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 불참하

는 정현(20위·한국체대)이 빠른 부상 회복을 다짐했

다. 프랑스오픈 공식 SNS는“정현은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격려했다.

24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정현은 전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안타깝게도 발목 부상으로 리옹 오

픈, 프랑스오픈에 참가를 취소하게 됐다. 클레이코트 

시즌에 계속 발목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24일 새벽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남자프로

테니스(ATP) 투어 리옹 오픈 단식 2회전에 출전할 예

정이었으나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했다. 또 27

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프랑스오픈 불참도 함께 

결정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던 1월 호주오픈에서 4강까

지 올랐던 그는 프랑스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단

미국프로풋볼(NFL)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무릎 

꿇기’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24일‘문화일보’가 ESPN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

르면 NFL 구단주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될 때 선수가 존경을 표하지 않을 경우 구

단에 벌금을 물리는 국민의례 규정을 통과시켰다. 존경

을 표하지 않는 행위에는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대신 국민의례를 원치 않는 선수는 라

커룸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례에 참여하는 것

은 선수의 자율이지만, 일단 경기장에 들어선 이상 국

민의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16년 8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전 쿼터백 

르브론 제임스(34, 203cm)의 동상이 그의 고향에 세

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스포티비뉴스가‘ESPN’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있는 도시로 르브론의 

고향인 애크런에서 르브론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 모집을 하고 있다 애크런은 르브론이 소속

되어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로 가까

운 위치에 있다. 

르브론 동상 건립 기금 모집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애론 캐리다. 그는 애크런에 위치한 세인트-빈센트 고

등학교에서 르브론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다. 캐리

는 실제 르브론과 똑같은 크기의 동상을 제작하기 위

해 100만달러를 목표로 기금을 마련 중이다.

또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매직 존슨 , 카림 압둘-자

바 등의 동상을 만든 이스라엘 조각가 옴리 엠라니와

도 접촉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댄 길버트 구

단주와도 만나 르브론 동상 건립에 대해 논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캐리는“르브론 동상 모금 활동을 팬들과 함께하고 

싶다“며 ”르브론이 애크런과 클리블랜드를 위해 해

준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동상 건립

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실물 크기 동상이 고향에 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르브론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르브론

은“우선 감사하다”며“정말 멋진 일이다. 동상 건립 

추진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들에게 의미있는 일로 다가올 것이다. 동상 건립 여부

와 상관없이 시도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동상의 포즈가 어땠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엔“모르

겠다.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포즈는 없다. 앞서 말했

듯이 이런 멋진 일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 답했다.

식 본선 시드를 배정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발목 부상 때문에 7월 윔블던을 기약하게 됐다.

정현은“MRI 촬영 결과 발목 관절에 물이 차 있어

서 약간의 치료와 함께 좀 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

다.”고 설명했다. 그는“여러분 모두 항상 응원해주셔

서 감사드리며 이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 경기에 임하

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의 글에는 프랑스오픈 공식 소셜 미디어가 답

글을 달았다.

프랑스오픈은“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앞으로 

우리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정현을 

격려했다.

올해 클레이코트 시즌을 BMW 오픈 4강으로 마무

리한 정현은 프랑스오픈이 끝난 뒤 시작하는 6월 잔

디 코트 시즌으로 투어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콜린 캐퍼닉이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가 연주 때 일어서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서 NFL에 무릎 꿇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선수

와 구단주는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단주들이 합의한 새 규정은 다음 시즌부터 적용된

다. 무릎 꿇기에 대한 각 구단의 반응은 다양하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국민의례를 이행하지 않는 선

수를 벤치에 앉혀두겠다’고 강조한 반면, 피츠버그 스

틸러스는‘국가가 싫은 선수들에겐 필드에 나오지 않

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프랑스오픈 “정현, 앞으로 기회 많다”

NFL “인종차별 항의 ‘무릎 꿇기’에 벌금”

르브론 제임스 
동상 건립 추진


